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직업적트라우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 8개소의 직업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전문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찾으세요.

 당신의 심리 안정을 위해 상담을 받으세요.

※ �적절한 트라우마 관리를 받지 않으면 수년 뒤 트라우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트라우마 심리상담 중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안심하세요!

 심리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센터명 소재지 담당지역

인천

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부천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부천시

경기 부천, 김포,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고양, 파주시, 

경기 연천군 및 강원 철원군

경기서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경기 광명,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시흥,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시

경기동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경기 성남, 하남, 이천, 

광주, 여주시, 경기 양평군 및

강원도 전역(철원군 제외)

대전

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역 전역

대구

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경북권역 전역

광주

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전라권역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권역 전역

운영시간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하세요

•월~금(오전 9시~저녁 9시)

※ �운영시간은 센터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전  

 전화문의

 문의전화 : 1588-6497

 이용요금 : 무료(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합니다)

직업적트라우마 관리!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직업적트라우마 상담 직업트라우마센터 연락처

•대표전화 : 1588-6497

직업트라우마센터 위치



직업적트라우마 발생현황(’18년 12월 기준)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나 이에 상응하는 사건·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후 나타나는 심리적·신체적 반응 

(공포, 불안, 슬픔, 불면증 등)을 뜻하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져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업적트라우마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형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행 등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예방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관리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직업적트라우마는 무엇인가요? 목적

 �직업적트라우마의 안정적인 심리회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상담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0        48시간             7일                2주                 4주                          2년

충격받기

벗어나기 회복하기

적응하기

사고 경험 및 목격 후 시기별 심리적 대응변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직업적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재해자 및 목격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기타 사회적 이슈**로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재해자 

 및 목격자

**�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운영대상

직업적트라우마의 피해자 범위

▶ 매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산재승인이 증가

•�○○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17.5.1)와 ○○○○경마공원 마필관리사 

자살(’17.5.27, 8.1) 등 사회적 이슈사고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승인된 산재현황은 (’13년)9명→

(’14년)9명→(’15년)14명→(’16년)25명→(’17년)21명→(’18년)36명 

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노동자의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관리 필요

직업적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개요

1단계 상담신청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트라우마 증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사업장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가까운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2단계 상담실시 

•�전문가와 상담시에는 심리척도지 검사 및 개인 

심리상담이 진행됩니다.

•�심리상담은 개인 증상 정도에 따라 1~4차시까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는 비밀이 보장 되며 사업장 담당자에게 제공 
 되지 않습니다.

상담절차

3단계 지속관리 

•�직업적트라우마는 회복하는데 오랜시간이 소요 

되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1차 피해자

•사망자

•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 있는 생존자

2차 피해자

•사망이나 부상, 사고를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고처리담당자

•�사망·부상자의 팀원, 조원, 기숙사 룸메이트, 

노조원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3차 피해자

•�응급서비스직(경찰, 소방관, 응급의료팀, 

진료보조사, 구급차운전자)

•일차병원 스태프와 상담심리사

•�사건취재 관련 언론인

외상적 사건


